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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

스에의한감염병위험성이증가함에따라국가감염병대응

전략 수립과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1,2].

2023년 코로나 19 엔데믹(endemic, 감염병일상적유행)이 선

언되었지만[3],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남반구 지역의 ‘감염병

벨트(Epidemic belt)’는 북반구로점차확대되고있으며, 이러

한추세에따르면모기매개감염병이 2070년까지 전세계인

구의약 45%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4]. 국내에

서는코로나 19 엔데믹종료이후해외여행객이급증하고있

으며, 모기매개감염병의해외유입이점차증가하고있어모

기매개감염병발생예방을위한대응책마련이시급하다[5].

한편, 지카열(Zika fever) 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us Disease)은 1947년 아프리카우간다지카숲

에서 최초로 발견된 오르토플라비바이러스속(genus

Orthoflavivirus)에 속하는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는대표적

인 모기매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가 주된 감염 매개체이나 국내 서식하는흰줄숲모기

(Aedes albopictus)도 잠재적으로전파가가능하다고알려져

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감염되어도 치사율이 5%로 매우

낮지만, 임신 초기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두

증에걸린태아를출산할확률이매우높다는우려와소수의

환자에서지만전신마비의원인이될수있는 '길랑바렝증후

군(GBS, Guillain-Barre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

험성에 대한우려도존재한다. 2015년 4월 중남미, 특히 브라

질에서 대유행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지카열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

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이하 PHEIC)으로선언한바있지만, 현재까지도지

카열 예방백신은 존재하지 않는다[6,7].

모기매개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재정 투입 전략

과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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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대응을 위

한전략, 연구개발역량강화및산학연(산업계(Industry), 학

계(Academia), 연구계(Research Institutes); 이하 ‘산학연’)

연구개발협력생태계구축전략수립을위한정보분석을제

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와 직결되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감염병인 지카열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과제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문과

제명’, ‘과제한글키워드’, ‘연구내용요약’, ‘영문과제명’, ‘과제_

영문키워드’ 필드명 및 국문 ‘연구내용요약’을 영문으로 번역

한 ‘연구내용요약_영문’ 필드를 대상으로, ‘지카’ 또는 ‘zika’

검색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데이터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제하여 최종 117개의 모기 매개 감염

병데이터셋을구성하였다. 다음으로앞서추출된 117개 데이

터셋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2명의 전문가를 통해 개별 데

이터에 대한 기술영역을 지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감염병 기

술 영역별, 연구수행주체별 R&D 투자 현황과 주요 산학연

연구기관 및 핵심 연구자 현황 등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지카열의 국가 R&D 과제 현황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수행된 지카열과 관련

된국가 R&D 과제 수는총 117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연

구개발예산은 6년간 총 209억 9,600만 원이 투자되었다.

[표 1] 지카열 관련 R&D 현황

Year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Number of
projects

17 25 23 20 21 11 117

Amount of
funding

(Unit: Million
KRW)

3,022 4,194 4,546 3,138 3,490 2,607 20,996

3.2 지카열의 기술영역별 국가 R&D 과제 현황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수행된 지카열에 대한

국가 R&D 과제 현황을 아래 6개 기술영역 분류체계 기준으

로 확인해 본 결과, ‘예방/백신’ 영역에 85억 2,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중약 40.6% 비율로가장 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 영역에 68억 6,500만 원(32.7%), ‘진단’

영역에 37억 8,000만 원(18.0%), ‘기초/기전’ 영역에 13억

2,400만 원(6.3%), ‘감시/예측’ 영역에 1억 4,000만 원(0.7%)

순으로 투자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카열 분

야에서 ‘예방/백신’, ‘치료’에 주력하여 R&D를 수행해왔으며,

그 외에 ‘진단’ 영역에서도 R&D 역량 강화와 기술개발의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초/기전’

및 ‘감시/예측’ 분야는다른기술영역과비교했을때, 상대적

으로경쟁열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 결과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될 예정인 「제3차 감염병 예방

관리기본계획(‘23.6.8)」에서발표한바있는, 감염병연구및

기술혁신을주도하고감염병대응에필요한인프라를강화하

는 전략적 방향과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8].

[표 2] 지카열의 기술영역별 R&D 현황

Year
감시/
예측

기초/
기전

예방/
백신

진단 치료 기타 Total

Amount
of

funding
(Unit:
Million
KRW)

140
(0.7%)

1,324
(6.3%)

8,527
(40.6%)

3,780
(18.0%)

6,865
(32.7%)

360
(1.7%)

20,996
(100%)

3.3 지카열의 산학연 연구수행 주체 현황

지카열에대한산학연 연구수행주체를기준으로분석된표 3의

정부 R&D 예산을확인한결과, 지카열은학계가가장 많은정

부 R&D투자(39.7 %)가이루어졌으며, 그다음으로는기타(한

국파스퇴르연구소, 국제백신연구소 등, 22.2 %), 산업계(20.1

%), 국공립연구소/출연연구소(18.0 %) 순으로 투자되었다.

[표 3] 지카열의 연구수행주체별 R&D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중소기업
230
(7.6%)

447
(10.7%)

457
(10.1%)

825
(26.3%)

1,012
(29.0%)

1,241
(47.6%)

4,212
(20.1%)

대학
944
(31.2%)

1,634
(39.0%)

1,310
(28.8%)

1,603
(51.1%

1,948
(55.8%)

896
(34.4%)

8,334
(39.7%)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600
(19.9%)

692
(16.5%)

778
(17.1%)

710
(22.6%)

530
(15.2%)

470
(18.0%)

3,780
(18.0%)

기타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국제백신연구소)

1,248
(41.3%)

1,421
(33.9%)

2,001
(44.0%)

- - -
4,670
(22.2%)

Total
3,022
(100%)

4,194
(100%)

4,546
(100.%)

3,138
(100%)

3,490
(100%)

2,607
(100%)

20,996
(100%)

3.4 지카열의 지역별 R&D 현황

지카열에 대한 지역별로 분석된 그림 1의 정부 R&D 예산 및

전체투자대비지역별비중을확인한결과, 지카열은서울(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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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가장 많은정부 R&D투자(39.7 %)가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는경기(19.9 %), 충청북도(12.8 %), 대전(9.3 %) 순으

로나타났다. 서울지역의주요연구수행기관은감염병연구역

량이높은서울소재의주요대학의분포도가많았으며, 이외에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리바이오텍, 나노바이오시스(주), ㈜엠젠

플러스, 웰스바이오(주), ㈜인테라, 진원생명과학(주), ㈜케이알

바이오텍, ㈜코젠바이오텍, ㈜피토맵 등의 중소기업이 연구개

발을수행하였다. 경기도에는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소재하고

있으며, 그외㈜보레다바이오텍, 노을(주), 큐에스택, ㈜인투앱

등 중소기업이 대다수 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충청북도는 질

병관리청과 산하기관인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

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

단지지원기관에서 주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졌다. 대전의 경우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수젠텍, ㈜제이앤씨사이언

스 등이 주요 연구수행기관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지카열의 지역별 R&D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기매개 감염병 중 지카열에 대한

R&D 활동과 기술영역별 투자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질병별

R&D 투자 비율과 기술 경쟁력이 강화된 투자 영역 및 선도

적인핵심기술 영역을확인하였다. 본 국가 R&D 투자및 수

행현황에대한과제정보종합 분석 결과는지카열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방안을 수립하기위한 근

거를제시하며, 산학연 R&D협력생태계를강화하고고도화

하기 위한 질병별 기술영역의 잠재적 연구기관 및 수행주체

를확인할수있다. 본 연구결과는지카열등의모기매개감

염병대응을위한산학연 연구생태계현황에대한정보를제

공할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강점기술분야를파악하고핵심

기술경쟁력을확보하여감염병대응전략수립을마련하고, 연

구생태계를강화하는데필요한중요한기초정보로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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